
구라보 –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으로  

천연 섬유 개질 기능 소재 개발 

구라보는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 기술(電子線 graft 重合 技術)로 만든 고기

능 패브릭(高機能 fabric) ‘이브릭(EBRIQ)’을 2008년 7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

였다. 이 기술로 반영구적(半永久的)인 기능성 소재를 연속 생산하게 된 것은 

세계에서 최초이다. 유니폼(uniform) 의류나 캐주얼 의류, 메디컬 케어(medical 

care) 상품 등 일본 내외의 메이커를 대상으로, 첫해에 3억 엔, 3년 후에는 10

억 엔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이브릭은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 기술로 천연 섬유를 개질하는 기술을 활

용하여, 천연 섬유에 기능성을 만들어 주었다. 멸균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자선을 천연 섬유의 표면에 조사함으로써 분자의 일부를 활성화한다. 기능 

소재가 분자 수준에서 강하게 결합하여 반영구적인 기능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기능 약제가 섬유의 표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주효성이나 고

성능의 기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소량의 가공 약제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환경에의 부하도 경감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기능은 흡습 발열(吸濕 發熱) ,소취(消臭), 항균(抗菌)의 세 

가지 타입이며, 가정 세탁 100회 후에도 기능은 줄지 않고 여전하다. 

2008년 6월에 도쿄에서 섬유 사업부는 “환경 문제가 높아지고 있는데, 천

연 섬유의 좋은 점을 다시 살펴보고, 쾌적성과 편리성을 만들어 주는 자연과 

하이테크의 융합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말하고 이번 개발로 “천연 섬유의 



가능성이 더욱 넓어지겠다.”고 기대하였다. 

또한 섬유 사업부 영업 통괄부는 2009년의 ‘국제 연합 천연 섬유의 해’에 

맞춰 “2009년 봄에는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다.”고 미국에서 적극적인 

프로모션(promotion) 활동을 할 의향을 나타냈다. 

현재는 직물에서만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니트나 실로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면 100%를 방염 가공이나 형태 안정 가공 등을 목표로 개발을 하겠

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월산 20만 미터(m)의 생산 능력을 늘려나갈 방침이

다.♣ 

 


